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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생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 VIP초청준비를 통해

인생을 품고 안내하여 인생

회복의 열매를 주소서.

2. 새 로 임 명 된 목 자 님 과

분가한 목장에 힘을 주시고,

모든 목장에서 드리는 목적

있는 일상의 기도에 응답

하소서.

3.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 주일학교, 더샘물학교

를 통해 믿음계승의 열매를

주소서.

4.부흥사경회 (11/6)에 말씀

주실 박영선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에 사로잡혀 파송하신

일상을 힘있게 살게 하소서.

5.주께서 파송하신 일상과

일 터 에 서 주 의 선 하 고 ,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성도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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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도 제목

다음주 예배 섬김

온라인 헌금

▪ 시작 : 주일 저녁 9시를 기준으로 약속된 시각에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 조명기도 :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 찬양 :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https://bit.ly/3RT7suW)

▪ 본문읽기 : 주일 성경 본문 (사무엘하 17:1-14)을
가족이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 본문 이해하기 : 본문의 단어와 내용을 살펴봅니다.

A. 단어 설명

모략(7,14) : 상대를 해치려고 쓰는 꾀나 속임수
들녘(8) : 들이 있는 지역
성읍(13) : 성벽이 둘려쳐진 마을

B. 본문 이해

아히도벨은 똑똑한 모략가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 물은 것과
동일하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다윗을 바로 쫓아 기습해야
한다는 아히도벨의 제안은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큰 군대를 모아서 가야
한다는 후새의 말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
아히도벨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악한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략을 넘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C. 말씀 정리

후새는 아히도벨의 계획에 대해 압살롬에게 어떻게
말했나요(7절)?

▪ 나눔 : 한 주간의 기도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 기도 : 정한 순서를 따라 마무리 기도하고 서로
포옹하며 축복합니다.

VIP, 그 한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중국 산시성에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백기육(白起肉)’입니다.
음식이름이 고기 육 (肉 )자가 들어있지만 , 고기는 한 점도 들지 않은 하얀
두부요리입니다. 비슷한 우리 음식으로 상상하자면, ‘두부탕’입니다. 그런데 왜 두부탕에
고기 육(肉)자를 넣었을까요? 음식은 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기육(白起肉)’은
문자 그대로 ‘백기의 고기’라는 뜻입니다 . 그 고장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을 때,
‘츠바이치(흘백기(吃白起)한다’고 말하는데, 그 뜻은 ‘백기를 삶아 먹는다’는 말입니다.
백기(白起)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진(秦)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는 조나라와 벌인
장평대전에서 포로 45만 명을 사로잡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진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포로를 먹일 군량이 없습니다. 백기장군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린
아이 240명만 돌려보내고 45만 명의 포로를 생매장하는 갱살(坑殺)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건 당시 조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주전 260년의 일입니다. 이
장평대전에서 패전한 조나라는 이후 거의 힘을 쓰지 못하다가, 주전 228년 패망하고,
진나라는 주전 221년 진시황이 등극하는 통일 진나라를 건국합니다. 세상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진나라도, 그 이후에 수많은 왕조도 그 땅에서 명멸(明滅)했습니다.
조나라의 후예들은 그 땅에서 백기를 삶아 먹는다 생각하며, ‘백기육(白起肉)을 먹으며
2,300여년 동안 아팠던 역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기육’은 ‘인간이
왜 소중한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으려 만든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없으니 45만
명의 갱살 (坑殺 )이 가능했던 겁니다 . 전쟁의 승리와 고대 중국의 ‘일통 (一統 )
이데올로기’만 가득합니다. 한 사람이 없다면, 열 사람, 백 사람, 만 사람, 수만, 수천만의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을 소중하게 보지 못했던 전국시대 역사의
비극입니다 . 이 비극을 잊지 않으려 음식을 통해 현재화 (現在化 )하는 지혜가
눈물겹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아담에서 출발했고,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롬5:12-21). 그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지난 주중 생명의 삶에서 한 분이 깨달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인간이 뭐라고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실까? 회개를 하면 왜 용서해주실까? 의문이었습니다. 맘에 안 들면
그냥 다 없애시고 다시 만드시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
섬광처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 ‘이유는 하나 , 아버지시니까 .’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다해주고, 잘 자라라 훈육하듯,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겨운 고백에서 더샘물교회의 사명을 봅니다. 잃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VIP를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그
VIP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말을 건네시고, 초청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다 그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주께로
초청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VIP초청을 준비하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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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RT7suW



